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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질서를 화폭에 담아낸 추상화의 거목
원로작가 한묵, 102세로 타계하다

<한묵 & 이응노>(르콩소르시움 2016)전 오프닝 리셉션에 
참석한 한묵_2012년 한묵은 갤러리 현대에서 도불 51주년 
기념전을 열었다. 그때 생애 처음으로 발간한 화집에 그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에 대한 
도전”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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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캔버스에 유채 195×110cm 1981

한묵의 작품은 1970년을 기점으로 ‘평면 구성’ 시기와 ‘공간의 
다이나미즘’ 시기로 나뉜다. 전자의 작업은 주로 화면 속 공간의 
2차원적 평면에 대한 탐구였다면, 후자의 작업은 1969년 인간의 
달 착륙에 변화의 계기를 얻어, 우주의 4차원적 시공간을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2차원 평면에 4차원 우주 질서를 
담겠다는 야심이었다. 그는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선면, 빨강 파랑 
노랑 3원색으로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함축하는 추상에 매달렸다. 
화면은 소용돌이 형상이 역동적으로 울려 뻗어나갔다. 새로운 
우주진화론 및 역학, 현기증, 사이키델릭 등 새로운 비전으로 
일구어낸 기하학의 세계는 무한한 우주 속에 던져진 인간의 
전율 같은 것이었다. 한묵은 유화 물감을 구사하면서도 먹과 
붓을 병행했으며, 서구의 추상을 실험하되 동양의 정신성을 결코 
놓지 않았다. 차디찬 기하학을 내세우면서도 그 배경에는 언제나 
따뜻한 서정성이 움터 나는 세계였다. 동/서, 음/양, 이(�)/기(#)가 
공존하는 세계였다.  
한묵은 1975년 상파울루국제미술비엔날레, 1980년 
카뉴국제회화제 등 국제전에 출품했으며,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덕수궁미술관에서 42년 
만에 감격적인 귀국전을 개최했다. 최근 전시로는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전으로 프랑스 디종에서 <한묵 & 이응노>전(2015. 
10. 30~2016. 1. 24)이 열렸다. 2011년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다. 그는 말년에 “붓대 들고 있다 씩 웃고 간다”는 말을 
남겼다. 천생 화가였다. / 선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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